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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이 창립에 이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문명사적 의의와 불교 라‘ ’

는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통일과 남북관계 개. 

선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더욱이 각계각층과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, 

에 이 세미나의 의의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

  

우리 종단은 지난 해 한‘ 국전쟁 정전 주60 년 한반도평화대회 를 봉행하면서’  한반도와 동아시

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그리고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, , “

할 것인가 라는 화두를 던졌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?” , .

년 동안에 분단과 대립을 청산하고 화해와 평화의 손을 맞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였지70

만 오랫동안 서로에 대한 원망과 대결을 지속하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잃어 왔습, 

니다. 

문화의 분리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서구사회에서 통용되는 단어들. 

을 남발하고 다른 한 곳에선 어설프고 어색한 언어가 일반어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이질, 

감을 주고 있습니다 언어의 이질화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우리 사회가 민족의 통합을 위. , 

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대변합니다, .

오랜 세월 지속된 이념과 체제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은 통일 후에도 잔존할 가능성이 많습니

다 그러하기에 더욱 통일은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아무리 현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. , 

통일과 그 후를 위한 준비는 장기적인 목표 아래 차근차근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. 

경제적인 격차가 통일 후에 어떤 형태의 문제로 불거질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.

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하나됨은 새로운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, . 

체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에너지 낭비가 사라지고, 문화와 언어의 동질성이 회복되며 경, 

제는 활성화 될 것입니다. 동북아의 정치 외교학적 지형에 대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‧

또한 분명하며, 국력과 문화가 세계 중심으로 더욱 발돋움 하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

명심해야 할 것은 통일은 , 반드시 공존과 상생을 근본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. 

일의 과정이 폭력적이거나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어서, 는 안됩니다 부처님. 

의 가르침 중에서 통일에 필요한 가르침들을 발굴해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는 일에 다 같

이 분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한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과 봉은사 . 

주지스님 등 관계자 여러분 또 발표, 에 참여하신 여러 석학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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